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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요‥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의 렌스키 

(Richard E. Lenski) 교수, 프랑스 조셉푸리에대 학

교의 슈나이더(Dominique Schneider) 교수와 공 

동연구로 4만 세대 동안 실험실에서 진화된 생명 

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비교분석하여 생명체 진 

화 과정을 추적하고 환경적응도와의 상관관계를 

규명하여 진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.

개발내용‥진화 과정 중에 있는 생명체의 유전 

체 염기서열을 고정밀도로 해독하여 약 20년에 걸 

친 장기간의 진화실험에 따른 유전체 변이의 양상 

을 수만 세대 동안이나 추적함. 

‥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진화 과정에 대한 

실시간 추적뿐만 아니라 동결 보전한 조상균주와 

후손균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해 같은 환경에 대

한 적응도를 정략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음.

‥환경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유전체의 

변이 속도와 적응도 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

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됨.

활용사례 / 효과
‥네이처(Nature)지에 아티클 논문으로 발표됨.

‥차세대 DNA 해독 기법을 이용하여 유전체 전체 

서열 비교 분석을 통한 진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

마련, 진화 개념을 응용하면 산업적으로 바이오합

성 균주의 시스템 최적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음. 

2천~2만 세대 사이 진화변이주의 돌연변이 지도 
2,000 세대(2K)에서부터 40,000 세대(40K)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진화해 오면서 나타
난 단일염기다형(SNP) 및 결실/삽입/기타 다형(DIP) 돌연변이의 발생 위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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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체 진화 경로 규명으로 
생명 진화연구 신기원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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